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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5월 18일(수)
총 3매

담당
부서 보 훈 과 담당자

∙보훈지원팀장 양경석 ☎440-2971
∙담당자 안준열 ☎440-2972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다양한 보훈혜택을 한 곳에
- 국가보훈대상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‘보훈 안내서’제작 -

- 오프라인(책자형), 온라인(홈페이지 게시 등) -
- 신청자 혜택과 신청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 -

인천광역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

종 지원제도를 수록한 ‘보훈안내서’의 내용을 보완해 새롭게 제작

했다고 밝혔다.

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과 심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각 

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로거움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유용한 

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.

안내서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내용 외에도 시와 10개 군·구, 시 산

하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이 중점적

으로 담겼다.

특히, 지난 4월 국가유공자를 위한 4,144기 규모의 호국봉안담이 개장

함에 따라,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감면 내용 등이 

새롭게 실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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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을 감안해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책자형(A4크기)으로 제작

해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했다.

책자형 자료는 대상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훈 단체별 시 지부 

및 지회, 시 군·구 민원실 등에 중점 비치한다. 읍ㆍ면사무소, 행정

복지 센터의 경우 타 시·도에서 전입 시 의무적으로 전달해 보훈가

족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.

또한 시, 군ㆍ구 및 시 산하기관의 홈페이지(공지사항) 게시, 주요도

로 전광판, 지하철 역사(자막 홍보)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언제든

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.

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“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과 유족에 

대한 마땅한 예우”라며 “앞으로도 ‘호국보훈의 도시 인천’실현과 

전국 최초의 보훈부서 신설에 걸 맞는 보훈정책을 보훈 가족들과 소

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올해 4월 현재 인천시에는 3만5천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

주 중이며, 이중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

<사진> 보훈안내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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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 사진자료


